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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적 제280호 「서울 한국은행 본관」현재의 정초석
·현재 정초(定礎) 글씨가 남아 있음. 당시 정초 일자와 서명은 지워져 있고,
후에 “융희 3년 7월 11일”(1909.7.11.)이 새겨져 있음

일본 하마마츠시 시립중앙도서관/하마마츠시 문화유산 디지털아카이브

[명치 42년 7월 11일(1909.7.11.) 공작이등박문]



1918년 조선은행이 간행한 영문잡지
(Economic Outlines of Chosen and Manchuria)

* 리셉션 룸
- 벽에 걸린 사진은 조선은행 설립계획을 첫 번째로 계획한 이토의 사진
그의 손글씨로 새겨진 왼쪽 하단부의 정초석은 현재 건축물에도 놓여있다.

왼쪽 하단부의 정초석 부분 확대
·정초(定礎) 왼편에 “명치 42년 7월 11일 공작이등박문”이 새겨져 있음


